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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진단, 빠른처리, 안전한 시공

페인트•보일러•펜스
데크•각종 집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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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성이 LA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받았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라커룸에서 직접 김혜성을 호명하며 반지를 전달했다. 반지는 14K 골드와 다이아몬드 86개, 
블루 사파이어 17개 등으로 제작됐다. 개막 로스터 제외로 수령이 늦어졌지만, 구단은 별도 자리를 마련해 축하했다.

김혜성, 드디어 손에 넣었다…다이아 86개 '월드시리즈 반지'김혜성, 드디어 손에 넣었다…다이아 86개 '월드시리즈 반지'
다이아몬드 86개 세팅된 반지… 로버츠 감독 직접 전달다이아몬드 86개 세팅된 반지… 로버츠 감독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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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이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귓속

을 파고드는 이 구절이 2020년 여름 전 

세계 인터넷을 강타한 이후 5년이 지났

다. '범 내려온다'로 판소리의 세계화 가

능성을 온몸으로 증명해 낸 서울 기반 7

인조 밴드 이날치(LEENALCHI)가 이

번엔 시애틀을 찾는다. 오는 7월 8일 오

후 7시, 시애틀 해리슨 가에 자리한 비

영리 공연장 베라 프로젝트(The Vera 

Project)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시애

틀의 독립 음악 방송국 KEXP가 주최

한다. 티켓은 27달러이며 전 연령 입장

이 가능하다.

◈ '범 내려온다' - 6억 뷰가 증명한 판

소리의 현재

이날치를 세계에 알린 결정적 계기는 

2020년 7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한 프

로젝트였다.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와 

손잡고 제작한 'Feel the Rhythm of 

Korea' 홍보 영상은 유튜브, 틱톡, 중

국의 아이치이와 더우인 등 각종 플랫

폼을 타고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공개

된 지 한 달여 만에 세 편의 유튜브 영

상 총 조회수가 7300만을 돌파했고, 이 

곡은 결국 누적 6억 조회수라는 경이로

운 숫자를 기록했다.

반응은 숫자로만 그치지 않았다. 2020

년 10월에는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영상이 직

접 소개됐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온스

테이지 등록 무대영상 가운데 조회수 1

위를 기록했다. 

학계도 '이날치 현상'에 주목했다. 한

국예술종합학교 이동연 교수는 논문을 

통해 '범 내려온다'의 인기 원인을 참신

한 콘텐츠 기획과 경계를 넘어선 발상

에서 찾았으며, 전통예술계에서도 판소

리 세계화 가능성을 이날치를 통해 진

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날치는 

2021년 제18회 한국대중음악상에서 '

올해의 음악인', '최우수 크로스오버 음

반', '최우수 모던록 노래'를 석권하며 3

관왕에 올랐다.

◈ 루아카 밥과 손잡고 첫 북미 투어

'범 내려온다' 신드롬이 보여준 잠재력

은 세계 무대로 이어졌다. 이날치는 최

근 데이비드 번이 1988년 설립한 뉴욕 

기반 레이블 루아카 밥(Luaka Bop)과 

계약을 체결하고, 새 EP '떴다 저 가마

귀(Here Comes That Crow)'를 오는 

6월 12일 발매한다고 밝혔다. 이와 동

시에 이날치 역사상 첫 북미 투어 일정

도 공개됐다.

밴드는 베이시스트 겸 리더 장영규를 필

두로, 보컬 박수범·안이호·라서진·

최수인, 드러머 오형석으로 구성된 7인

조다. 두 명의 베이시스트, 드럼, 건반으

로 이루어진 편성에 기타는 없다. 판소

리를 현대적 펑크·일렉트로닉 리듬과 

접합시키는 것이 이들의 핵심이다. 리

더 장영규는 단순한 밴드 리더를 넘어

선 인물로, '부산행', '곡성', '좋은 놈 나

쁜 놈 이상한 놈' 등 한국 영화계를 대

표하는 작품의 음악을 작곡한 영화음악

가이기도 하다. 

그의 전 밴드 SsingSsing의 NPR 타이

니 데스크 콘서트는 유튜브에서 970만 

뷰를 기록했으며, 타이니 데스크 창설자 

밥 보일런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인상

적인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중 하나"라

고 극찬한 바 있다.

북미 투어는 6월 21일 캐나다 오타와 재

즈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토론토·몬트

리올·밴쿠버를 거쳐 미국으로 이어진

다. 샌프란시스코 스턴 그로브 페스티벌

에서는 재패니즈 브렉퍼스트(Japanese 

Breakfast)와 함께 무대에 오르며, 로

스앤젤레스 게티 센터 공연은 현지 라

디오방송국 KCRW가 주최한다. 브라

이언 이노, 로빈, 재패니즈 브렉퍼스

트, 팀-야즈(Tune-Yards)의 메릴 가

버스 등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이날치

의 팬을 자처하고 있다.

◈ 베라 프로젝트, 25주년 해에 이날치

를 초청하다

시애틀 공연이 펼쳐지는 베라 프로젝트

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다. 청소년 주

도의 예술 참여를 통한 공동체 변화를 

목표로 운영되는 비영리 공간으로, 음

악 공연장·스크린 프린트 샵·레코딩 

스튜디오·아트 갤러리를 겸비하고 있

다. 전 연령대에 문을 여는 올에이지 정

책은 이 공간의 핵심 철학이다.

2026년 1월 27일 창립 25주년을 맞은 베

라 프로젝트는 향후 3년간 최소 180개 

이상의 지역 사회 공연 기획과 250만 달

러 규모의 모금 캠페인을 공식 시작했

다. 2027년 초에는 시애틀 조지타운 지

역에 250~300석 규모의 새 공연장 오픈

도 예정돼 있다.

'범 내려온다'에서 시작된 이날치의 여

정이 이제 시애틀을 향하고 있다. 판소

리 수궁가 속 호랑이가 조선의 산에서 

내려오듯, 이날치는 태평양을 건너 시

애틀의 무대로 내려온다. 

<시애틀코리안데일리>

"이번엔 'K-흥'이다"...'범 내려온다' 이날치 밴드, 7월 8일 공연위해 시애틀 온다
▶ '범 내려온다' 한국관광공사 홍보 영상으로 누적 6억 조회수… "판소리 세계화 가능성 증명"
▶ 데이비드 번의 루아카 밥과 계약, 새 EP '떴다 저 가마귀' 6월 12일 발매 예정
▶ 시애틀 비영리 공연장 베라 프로젝트, KEXP와 손잡고 7월 8일 공연 주최

이날치 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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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대다수가 자율주행차 시대의 

도래를 예상하면서도, 실제 차량 소유

나 운전 통제권은 여전히 인간이 가져

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TNND가 28일 전했다.여론조사 기관 

갤럽이 28일 발표한 최신 조사에 따르

면,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향후 10년 

내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흔해질 것으

로 전망했다. 이 중 31%는 5년 이내에 

일상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실제 자율주행차를 구매하거

나 임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19%에 그쳤다. 이는 2018년 조사와 동

일한 수준으로, 기술 발전 기대와 개인 

수용도 간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분

석된다. 특히 응답자의 58%는 “도로에

서 가장 안전한 형태는 인간이 주로 운

전하는 차량”이라고 답해, 2018년(47%)

보다 오히려 인간 운전에 대한 선호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은 자율주행 기술이 이미 상용화 단계

에 근접했지만, 대중의 심리적 장벽은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애리조나주립대 미래혁신학부의 제임슨 

웻모어 교수는 “자율주행차는 한 번에 

기존 차량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점

진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목표”라며 “현

재 수준은 전환 과정에서 긍정적인 단

계”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활발히 운행 중인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는 전체 차량

의 약 5% 수준이 무인 차량으로 관찰

되며, 향후 10년 내 다른 도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자

율주행 시장은 테슬라와 요즘 시애틀, 

벨뷰에서도 자주 목격되는 웨이모가 

양대 축으로 경쟁하고 있다. 테슬라는 

개인 차량 보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웨이모는 로보택시 등 차량 

호출 서비스 중심 모델을 구축하고 있

다. 전문가들은 초기 시장 확산은 고가 

차량 구매보다 단거리 체험형 서비스에

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은 꾸준히 개

선되고 있다. 웨이모에 따르면 자율주

행 차량은 일반 운전자 대비 부상 사고 

82% 감소, 보행자 사고 92% 감소 성과

를 보였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완전

한 무사고는 불가능하다”며 기술에 대

한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운전자·

제조사·소프트웨어)의 법적 기준이 명

확하지 않은 점도 시장 확대의 걸림돌

로 지적된다. 일부 소비자들은 단순한 

안전 문제를 넘어 ‘운전의 재미’를 이유

로 자율주행차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자율주행

차에도 당분간 운전대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운전대가 완전히 사라지

는 순간이 진정한 문화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이시애틀뉴스>

'자율주행차 시대' 도래에도 미국인들 "운전은 내가' "

Tesla pho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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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 & See ! Kingdom Of God

kcbmcusa.com

권   준 목사 김요셉 목사

(로마서 12:2)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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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20262026

말씀과 전도, 양육말씀과 전도, 양육

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일어나 변화를 주도하라

대회대회

오정현 목사
학교법인 숭실대학교 이사장
서울 사랑의 교회 담임목사

전 서울 온누리교회 부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목사

중앙기독학교의 이사장
수원 원천침례교회 담임목사

알래스카 3대빙하관광
관광내용: 숙박4박5일    바다. 산
육지빙하관광 멕켄리 경비행기/트램

관광내용: 숙박 5박6일    장수마을 
캔모어,설산 밴쿠버+록키산맥 투어'캐나다 힐링 투어' 

4박5일   선착순 200명 모집

5박6일   선착순 100명 모집
투어 일정

대회 등록

미주서부총연합회
오윤호 총회장  (206) 769-4141

윤요한 부회장  (907) 884-1080

서용환 서북부연합회장 (206) 919-3748

최명희 시애틀지회장  (206) 227-0700

2026년 5월 7일-9일2026년 5월 7일-9일
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 

31510 Pete Von Rei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Federal Way Performing Arts & Event Center 
31510 Pete Von Reichbauer Way S.

Federal Way, WA 9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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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전한�복음 
    중심�교회 ”

“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청년들이�편하게�모이는�열린�교회”

새소망교회는 1.5세�젊은�목회자가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공동체입니다.

화,수,목, 금요일 오후 7시�찬양과�기도
(예배�전�오후 6시에�저녁식사와�친목)

처음이어도�괜찮고, 다시�와도�괜찮습니다.
다시�시작하고�싶은�당신을�위한�교회입니다.
청년을�품고�함께�성장하는�공동체
젊은�목회자와�함께하는�열린�예배
누구든지, 언제든지�환영합니다.

“마음을�채우는�예배”

31411 6th Ave S, Federal Way, WA 98003
(253) 508-8902

신앙�아니어도�괜찮습니다. 당신을�기다립니다.

www. newhopecommunitycenter.com 

lsohn77@ yahoo.com
Contact Us

성도님들�친교

열린�예배�공간

즐거운�찬양�공간

SUNDAY 
WORSHIP PM 02시   열린찬양예배   

AM 11시   예배

마음이�통하는�사람들과
맛있는�음식을�나누는�따뜻한�교회

Just  C
ome !

Just  C
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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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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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skgid7700@gmail.com

Tel : 206-779-5382

에스더 나
미주워싱턴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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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부동산은 김원현 부동산

비즈니스 파실분/사실분 연락주세요

김원현Won Kim
������������
wonkim1974@hotmail.com



18 2026년 5월 1일

미주워싱턴 본부장

에스더 나
206-779-5382Tel :

이메일 : skgid77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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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2주 전쯤에 아내에게 꿈 이야기

를 하셨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예쁘게 짚신을 만들어서 어머

니의 두 발에 신겨드리고는 웃으면서 가시더라는 것이다. 이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는 이제 아버지 곁으로 갈 때

가 되었다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몸이 좀 불편하셨고 식사

를 제대로 못 하셨다. 이번에 도저히 회복이 안 될 것이니 아

예 병원에 입원도 시키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있었으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10일간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형님 댁으로 오신 지 나흘 만에 향년 90세를 일기로 이 세상

에서의 삶을 마치셨다. 나는 가끔 꿈을 꾸지만 아침에 일어

나면 통 기억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운명하시던 

밤에 꾼 꿈은 생생하게 기억할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으니 빨리 오라"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똑똑하게 들렸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으나 너무나 생생하여 벌

떡 일어났다. 6월 8일 새벽 4시 반이었다. 새벽기도를 마치

고 형님 대에 도착한 것이 6시 5분 전이었다. 그때까지도 어

머니는 불규칙한 호흡을 계속하셨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다

가 한참 동안 조용하셨다. 전날 저녁부터 이런 식의 호흡을 

반복하셨는데 한참 동안 이무 반응이 없었다. 그러다가 침을 

삼키는 듯한 '꼴깍' 소리가 났는데 그 이후부터는 호흡이 멎

었다. 새벽 6시 15분에 운명하셨다. 어머니는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고 평온한 모습으로 숨을 거두셨다. 살아 계실 때

보다도 더 화평하고 평온한 모습을 보고 우리 형제는 어머

니가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것을 알았다. 아버지의 임종을 

못 본 것이 한이 되었는데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게 해주

신 어머니의 배려에 감사할 뿐이다. 형님과 나는 침대 밑에 

무릎을 끓고 두 손 모아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평온한 모습

으로 어머니의 영혼을 거두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하는 대상은 어머니이

다. 자식이 강도나 살인범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에게는 사랑

스러운 존재이다. 자식이 어머니보다 먼저 가면 그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특별한 존재이겠지만 우리 어머니는 

정말로 특별한 분이셨다.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하시면서 2

주일 후에 하나님 곁으로 갈 것이니 모든 준비를 하라고 하

셨다. 이 사실을 형님께 말씀드렸고, 먼 데 있는 직계 가족

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 당시 우리 집에 계실 때였는데 자꾸

만 형님 댁으로 가시겠다고 했다. 결국 형님이 모시고 갔는

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4일 만에 말씀대로 이 세상을 떠나셨

다. 우리 집에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였다. 하나는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는데 큰며느리만 안 가니 꼭 함께 교

회에 다니도록 하라는 것이었다  

평생을 고된 일만 하면서 살아오신 어머니가 이렇게 장수를 

하신 것은 우리 어머니가 효성이 지극했기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 열일곱 살에 우리 집에 시집을 오셨는데, 와보니 3대 

홀아비집이고 시할아버지는 노망(치매)이 들어서 도무지 어

떻게 할 수가 없었다. 너무나 가난해서 옷을 빨 때는 이불 속

에 한 사람씩 그대로 있게 하고 빨래를 했다. 대소변을 못 가

리는 시할아버지는 매일 빨랫거리를 만들어 놓았다. 우리 어

머니는 원래 체질이 약하고 잔병을 많이 앓으신 분이었다. 

외삼촌 세 분이 모두 60을 넘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유독 

우리 어머니만 90을 사셨다. 성경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면 장

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 없  다. 10여 

년 전에 오른쪽에 중풍을 맞아 반신을 못 쓰시지만 매일 운

동하고 기도하시면서 건강을 되찾으셨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셨고, 노인들 파티에도 꼭 나가셨다. 괌에 있는 한국 교

포 중에서 최장수를 하셨다.  

회사 일로, 교회 일로 늘 바쁜 내가 출근할 때마다 불편한 몸

을 이끌고 창가로 다가와서 손짓과 미소를 보내시던 어머니

의 모습을 이제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다. 저녁에 조금이

라도 늦으면 그때까지도 저녁을 안 잡수시고 기다리시던 어

머니! 밥을 한 술만 떠 드려도 반을 남겨서 꼭 나에게 주시던 

어머니! 맛있는 음식이나 과일을 드리면 늘 안 잡수신다면

서 내 앞으로만 밀어 놓던 어머니! 동생네 집이나 형님 대에

서 우리 집에 오실 때는 늘 초콜릿이나 과자를 싸가지고 와

서 내놓으시던 어머니! 퇴근 때가 되면 늘 지팡이를 짚고 문 

밖을 내다보시던 어머니! 그 인자한 모습을 다시는 볼 수가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전쟁 때 학도병으로 군에 갔던 형님이 중병을 얻고 의병

제대를 하여 돌아왔다. 정말이지 씨와 가죽만 남은 몰골이었

고 그 당시 병원시설은 형편없어서 절망적이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마다 정화수를 떠 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다. 큰아

들의 병을 고쳐 달라고, 차라리 그 병을 나에게 주고 큰아들

은 건강해야 한다고 기도하셨다. 형님이 밥을 안 먹고 짜증

을 부리면 어머니도 단식을 하셨다. 보다 못한 형이 억지로 

밥을 먹었고, 어머니는 형님을 부둥켜안고 한없이 우셨다.  

내가 어렸을 적에 방학 때 풀을 썰다가 엄지손가락 끝이 작

두에 잘린 적이 있었다. 내가 풀을 작둣날에 먹이고 어머니

가 발로 밟았을 때였는데, 엄지손가락 끝이 잘리면서 피가 

뻗치는 것을 어머니가 보시고는 그 손가락을 얼른 입속으로 

집어넣고 혀로 막았다. 손톱 뿌리는 남았으므로 다시 손톱이 

났고 상처도 아물었다. 그 이후 어머니는 작두로 풀을 썰 때

마다 다른 사람을 시켰다. 어머니는 자식에 대하여 무조건적

인 사랑을 베푸셨다. 대가를 바라거나 무슨 목적이 있어서 

주는 사랑이 아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우리 어머니(1)  

정병국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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